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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타리버섯 신품종 ‘새곤지’ 육성 및 특성

하태문*·최종인·전대훈·지정현·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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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breeding of a new variety Pleurotus eryn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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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bred a new strain of Pleurotus eryngii having few number of fruit body per bottle. It’s name is ‘Saegonji’ and it was
bred by mating monokaryotic strain isolated from E12-176 and monokaryotic strain ‘aerini No.3’ in Mushroom Research Institute,
Gyonggi province A.R.E.S.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strain ‘Saegonji’ are as follows. The optimum temperature for mycelium growth
was from 23 to 26oC on PDA medium and those for the primodium formation and the growth of fruit body were about 15oC. The
period from spawn innoculation to harvesting required around 51 days at 20oC. The number of fruit body per bottle was 12.8 and it
was 9.3 less than ‘Keunneutari No.2’. The length was 135.8 mm. It was longer than ‘Keunneutari No.2’, The color of cap was white
grey, while that of `Keunneutari No.2was grey. The yield was about 159 g per bottle(1100cc) and it was same as Keunneutari No.2. 

KEYWORDS: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New strain, Pleurotus eryngii, ‘Saegonji’, The number of fruit body 

서 론

큰느타리버섯은 주름버섯목, 느타리과에 속하는 백색부

후균으로 학명은 Pleurotus eryngii(De. Candolle ex fries)

Quel이며, 영어명은 King oyster mushroom으로 불리어지고

상품명으로 새송이버섯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버섯은 주로

유럽 남부,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러시아 남부(stamets,

1993) 등의 아열대지방의 건조 초원지대에 자생하고 있으며,

산형과식물(Umbelliferae), 분과식물(Nyctaginaceae), 부처꽃

과식물(Ammiaceae)종과 같은 초본식물의 뿌리에 기생하

여 잘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Kreisel, 1955; Zadrazil, 1974;

Bas et al., 1988). 이탈리아 등 지중해 지역에서는 에린지

움(eryngium) 이라고 하는 초본식물뿌리에서 발생되는 야

생 큰느타리버섯을 채집하여 먹기도 한다. 자실체의 조직

이 치밀하고 저작감이 뛰어나며 탄수화물, 필수아미노산,

무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지방과 열량이 낮아 건강식품으

로서의 가치가 높은 식용버섯이기도 하다(농촌진흥청,

2001). 큰느타리버섯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항고지혈 효과,

간질환 예방효과, 동맥경화 예방효과, 변비 개선효과, lgA

생산촉진작용에 의한 화분증의 경감효과, 스트레스에 의

한 피로기능저하 개선효과, 생활습관병에 유효하다는 등

의 보고가 있다(Kawagishi, 2005).

한편, 1994년 일본의 삼림총합연구소 아이치현지소에서

큰느타리버섯의 미나리과 식물에 대한 병원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 버섯의 맛에 매료되어 1996년 일본 18개현

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재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1997년 도입되어 시험재배과정을 거쳐 2,000년도

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되었고, 2012년에는 생산량 50,605

톤 (2013, 농림수산식품부)으로 느타리, 팽이버섯에 이어

3대 메이져 버섯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큰느

타리버섯 재배기술은 도입국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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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마다 천만불 이상

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수출효자 품목이기도 하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큰느타리버섯 품종은 일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품종이다. 따라서 우리가 육종한 품종으로 생산하

고 수출하여야만 로열티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큰느타리버섯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의 병재배 방식을 도입하여 대량재배를 시

도하고 있는 유럽국가로부터 로열티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큰느타리버섯 재배방식은

대부분 병재배 방식이며, 병당 발생되는 자실체 개체수가

10~20개 정도로 많으나, 솎음작업을 통해 병당 1-2개의

크고 굵은 버섯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

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솎음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줄일 수 있는 생력재배형 새송이 품종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자실체 발생개체수가 적

어 생력재배가 가능한 새송이 신품종 『새곤지』를 육성

하였으며,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8년 수집계통 KMPE25123의 단포자와 KMPE25061

의 단포자 교배로 육성된 E08-557의 단포자와 GMPE25060

의 단포자를 교배하여 소발생형 E10-61계통을 육성하였

다. E10-61의 단포자 중 애린이3호와 교배하여 자실체 발

생개체수가 적은 E11-602를 육성하였으며 다시 애린이3

호와 여교배를 통해 병당발생개체수가 적고 품질이 우수

한 『새곤지』(E12-176)을 선발하였고, 3차에 걸친 특성검

정과 생산력검정, 농가실증을 거쳐 육성되었다(Fig. 1). 육

성모본으로부터 단포자 분리를 위해 멸균된 평판접시에

멸균된 직경 2 mm의 이쑤시게 2개를 평판접시에 평행하

게 놓고 자실체로부터 갓을 절단하여 이쑤시게 위에 올려

놓은 후, 낙하된 포자에 멸균수를 부어 10
3
~10

5
정도로 희

석하여 미리 준비해 둔 PDA 평판배지에 이식하였다. 이

식 약 3일후 서로 붙지 않은 균사체 colony를 분리하고

Clamp connection 유무를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단포자임

을 확인하였다. 교배방법은 Mono×Mono, Di×Mono 교배

를 모두 사용하였고, 교배계통에 대한 특성검증용 배지조

성은 미송톱밥 : 밀기울 : 미강을 각각 50:25:25의 부피비

율로 혼합하였고, 수분함량을 65%로 조절 후 900cc PP병

에 약 600 g을 입병하고 121
o
C에서 90분간 고압살균 후

미리 준비해 둔 교배계통의 종균을 접종하였다. 배양온도

20±1
o
C, 습도 65±5%의 조건에서 35일간 배양 후, 자실체

발생유도를 위해 균긁기를 실시하였다. 균긁기 후 생육온

도 15±1
o
C, 습도 95~85%의 조건에서 자실체를 생육시켰

다. 자실체 갓색은 Color difference meter(CM-3600d,

Konica minolta)로 물리성은 Sun rheo meter(COMPAC-

100, Sun scientific co.)로 측정하였다. DNA 다형성 검정

은 균사체로부터 DNA를 분리 후 URP primer를 사용하

여 PCR로 증폭시켰다. PCR 증폭산물을 전기영동을 실시

한 후 형성된 DNA밴드양상을 비교하여 Hybrid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유특성

Table 1과 Table 2는 신품종『새곤지』의 균사생장 적

온과 온도별 균사생장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균사생장 적

온은 23~26
o
C로 대조품종(큰느타리2호) 26~29

o
C보다 낮

았다. 온도별 균사생장은 23~26
o
C에서 4.4~4.8 mm/7일로

빨랐고 32
o
C에서는 급격히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

품종은 26~29
o
C에서 4.2~5.2 mm/7일로 빨라, 균사생장

최적 온도범위가 대조품종과 달랐다. 버섯발생 및 생육온

도는 15±1
o
C로 대조품종과 같았다. 

하 등(2003)은 배양실내 설정온도에 따라 병내부 품온

의 변화를 조사한 바, 병내부 품온은 균사의 호흡에 의해

배양실내 온도보다 점진적으로 높아지다가 배양후기에 배

양실 온도와 비슷해지며, 배양실 온도를 20
o
C로 설정하였

을 경우 품온은 28
o
C, 23

o
C로 설정하였을 경우 30

o
C까지

상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경우『새곤지』

의 균사배양을 위한 배양실 온도는 20
o
C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갓형태는 대조품종이 자실체 생육초기

단계에는 평반구형에서 생육후기에 평편형으로 변화되는

반면, 새곤지는 생육초기 반반구형에서 생육후기까지 평

반구형의 갓형태를 유지하였다. 

Fig. 1. Genealogical diagram of Saegonji



큰느타리버섯 신품종 ‘새곤지’ 육성 및 특성 129

재배기간 
일반적으로 균사가 병내부에 만연하게 된 이후 약 10일

간 후배양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이 등, 1996)에

따라, 배양완료 이후 10일간의 후배양기간을 포함하여 35

일간 배양하였고, 초발이소요일수는 8일, 생육일수 8일,

재배기간 51일로 대조품종과 동일하였다(Table 3).

자실체 형태적 특성
『새곤지』가 대조품종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병당 발생

개체수와 대길이, 갓 색깔이다. 병당 발생개체수는 3.5개

로, 대조품종 12.8개 대비 9.3개 적었고, 대길이는 135.8

mm로 대조품종 124.6 mm보다 길었으며, 갓표면의 색도

(Lightness)는 60.4로 대조품종 57.6보다 높아 연회색을

나타내었다(Table 4). 

일반적으로 버섯은 자실체 발이유도 당시의 습도, 온도

등 환경여건이 좋을 경우는 많은 개체의 자실체가 발생되

나, 습도가 낮거나 환경여건이 불리한 경우 개체수가 감소

되는 경향이 있다. 본 시험의 결과는 큰느타리2호와 동일

한 시기와 동일한 환경으로 재배한 결과이며, 균긁기 이후

균사가 재생될 때까지 온도는 15±1
o
C, 습도는 95±5%,

CO2농도 1,000±100 ppm내외로 관리하였고, 균사재생이

후 원기형성기까지 온도 15
o
C, 습도는 90±5%, CO2농도

600±100 ppm내외로 관리하였다. 따라서 자실체 발생당시

의 습도는 90±5% 수준의 정상적인 조건에서 큰느타리2

호 보다 발생개체수가 적은 품종임을 확인하였다. 

큰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서는 솎음작업을 통해 자실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병당 1-2개의 자실체를 생산한

다. 1일 10,000병을 생산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솎음작업

을 위해 3-4명의 노동력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생력재

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Optimal temperature according to growing steps and shape of fruit body 

Cultivar
Optimal temp. of

mycelium growth (oC)
Optimal temp. of primodia

formation & fruit body growth (oC)
Shape of pileus Growth type

Saegonji 23~26 15±1
Convex-concave

hemispherical
Individual

Keunneutari No.2
(Control)

26~29 15±1 ′′ ′′

Table 2. Mycelium growth in the different incubation
temperature

Cultivar
Mycelium growth(ßÆ/7days)

17oC 20oC 23oC 26oC 29oC 32oC

Saegonji 1.4±0.1 3.4±0.2 4.4±0.1 4.8±0.1 2.8±0.1 0.8±0.1

Keunneutari 
No.2

(Control)
1.4±0.1 3.0±0.1 4.0±0.2 5.2±0.2 4.2±0.1 1.2±0.1

Table 3. Days according to growing steps 

Cultivar

Spawn
running 
period
(days)

Primodia 
formation 

period 
(days)

Fruit body 
growing 
period 
(days)

Cultivation 
period
(days)

Saegonji 35 8 8 51

Keunneutari 
No.2 (Control)

35 8 8 51

※Temperature for spawn running 20±1
o
C, Temperature for primordia

induction & fruit body growth 15±1
o
C

Table 4.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Cultivar
No. of total 
stipes per 

bottle

No. of
available
stipes per 

bottle

Characteristics of stipe Characteristics of pileus

Thickness
(mm)

Length
(mm)

Diameter
(mm)

Thickness
(mm)

Color

By naked eye La) ab) bc)

Saegonji 3.5 1.1 49.6 135.8 52.5 6.1 White 60.4 4.0 14.7

Keunneutari No.2
(Control)

12.8 1.7 50.5 124.6 58.0 6.9
grey
Grey

57.6 3.9 13.3

a)
Lightness, 

b)
Redness, 

c)
Yellowness 

Table 5. Physical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Cultivar Springness (%) Cohesiveness (%) Chewingness (g) Brittleness (g) hardness (g/cm2)

Saegonji 89.6±3.3 84.4±4.3 790±255 71,068±23,717 5,662±1,620

Keunneutari No.2 (Control) 91.6±3.7 86.6±5.4 1,002±342 92,345±32,274 7,081±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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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실체 물리성
Table 5는『새곤지』와 대조품종 자실체 대 조직의 물

리성을 비교한 것이다. 탄력성과 응집성은 대등하였고, 깨

짐성, 경도값은 각각 71,068 g, 5,662 g/cm
2
으로 대조품종

보다 낮았다. 일반적으로는 깨짐성이 높으면 포장 또는

유통과정에 파손이 적고, 경도가 높으면 조직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나, 이와 관련된 추가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도는 배지조성, 생육

시 온도, 습도, 외기온도 등 생육환경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도를 높이는 재배기술에 대한 추가

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형개체 발생정도와 병 발생정도
자실체 발생 또는 생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형개체는

『새곤지』와 대조품종 모두 없었고(Table 6), 생육중 세

균성갈변병과 푸른곰팡이병은 발생되지 않았다(Table 7). 

 

수량성 
『새곤지』의 수량은 900cc/65Φ Polypropylene 병에서

병당 106.4 g으로 대조품종과 대등하였고(Table 8), 1100cc/

75Φ 병에서는 159 g으로 대조품종 151g보다 높았으나 통

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Table 9). 

DNA 밴드 다형성 검정
『새곤지』의 균사체로부터 DNA를 분리후 URP Primer

를 이용하여 기존품종 및 모균주 등과 DNA밴드 패턴을

비교한 결과(Fig. 2), 모균주, 대조품종 등과 DNA밴드 패

턴이 달라 Hybrid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재배상의 유의점
큰느타리버섯은 재배환경 또는 사용되는 배지조성에 따

라 갓색이나 형태적 변이가 큰 편이다. 특히, 배지조성에

따른 자실체 형태 및 갓색 변화에 대하여는 추후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큰느타리

버섯은 균긁기 이후부터 원기가 형성되는 기간동안 환기

량이 적은 조건과 습도가 95% 이상 높은 조건이 장기간

유지되면, 공중균사가 형성되어 발이상태가 나빠지거나

기형버섯(멍텅구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1, 하 등). 따라서 발이유기 중기이후(균긁기 3~4일

이후)부터 환기를 충분히 시키야 할 뿐만 아니라 생육실

내 공기가 지속적이면서 미약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러한 점은『새곤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큰

느타리 품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므로 발이유기

시 환경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적 요

큰느타리버섯의 품종다양화와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발

생개체수가 적고 생력재배에 적합한 『새곤지』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균사생장을 위한 적정온도범위는 23~26
o
C로 대조품종

26~29
o
C보다 낮았다. 자실체 발생 및 생육적온은 15±1

o
C

Table 6. Productivity test(yield per bottle) 

 (Unit : g)

Cultivar 1st 2nd 3rd C.V Average
Index of 

yield
(%)

Saegonji 107.3 102.5 109.4 3.3 106.4 100

 Keunneutari 
No.2

(Control) 
111.7 105.9 102.5 4.4 106.7 100

※Bottle size : 900cc/65φ

Table 7. Mass production test at farm(yield per bottle) 

(Unit : g)

Cultivar 1st 2nd 3rd C.V Average
Index of 

yield
(%)

 Saegonji 198 149 129 22.4 159 105

Keunneutari 
No.2

(Control) 
178 136 138 15.7 151 100

※Bottle size : 1100cc/75φ

Fig. 2. Random amplified polymorpic DNA patterns by URP
primers(UFPF-3).

Fig. 3. Fruit body of Pleurotus eryngii(left : Saegonji, Right :
Keunneutari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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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재배기간은 51일로 대조품종과 동일하였다. 갓형

태는 생육초기 반반구형에서 생육후기까지 평반구형의 갓

형태를 유지하였다. 병당 발생개체수는 3.5개로, 대조품종

12.8개 대비 9.3개 적었다. 대길이는 135.8 mm로 대조품

종 124.6 mm보다 길었고, 갓표면의 색도(Lightness)는

60.4로 대조품종 57.6보다 높아 연회색을 나타내었다

탄력성과 응집성은 대등하였고, 깨짐성, 경도값은 각각

71,068 g, 5,662 g/cm
2
으로 대조품종보다 낮았다. 병당수량

은 900 cc/65Φ 병에서 106.4 g, 1100 cc/75Φ 병에서159 g

으로 대조품종 과 대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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